마0618 Note

◆ Cross check : 마0603, 사5805-8
마0603. 대신에 네가 자선(엘레에모쉬네:동정,자선,자비,구제행위)을 행할 때에, 네 왼손으로 네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알게 허용치 말라.
마0604. 그러면 네 자선(엘레에모쉬네:동정,자선,자비,구제행위)이 비밀 가운데에 있을 것이니, 그러면 비밀리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공개적으로 보상하시느니라. 
마0606. 대신에 네가 기도할 때에, 너는 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서, 비밀리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. 그러면 비밀리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갚으시느니라. 

사5805. 그것이 내가 택했던 그러한 금식이냐?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히는 날이냐? 그것이 갈대와 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는 것이며, 자기 밑에 거친 베(사크:망사,성긴 천,삼베,자루)와 재들을 펼치는 것이냐? 네가 그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려 하며, 여호와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고 부르려 하느냐?
사5806. 이것이 내가 택했던 금식이 아니냐? 곧, 사악함의 차꼬들을 풀어주며,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며, 또 압제 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가게 하며 또 너희가 낱낱의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냐?
사5807. 그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, 밖으로 버려진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? 네가 헐벗은 자를 보고, 네가 그를 덮어주며, 또 네가 네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네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?
사5808.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과 같이 일시에 쏟아지며 또 네 건강이 빠르게 돋아나느니라, 그리고 네 ‘법적 깨끗함'이 네 앞에서 가느니라. 여호와의 영광, 그가 네 뒤의 보상이 되느니라
사5809. 그리하면 네가 부르면, 여호와가 응답하느니라, 네가 부르짖으면, ' 내가 여기 있노라'고 그가 말하느니라, 만약 네가 네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공허한 것을 말하는 것을 치우면, 
사5810. 그리고 만약 네가 배고픈 자에게 네 혼을 꺼내며 또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만족시키면, 그 경우에는 네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며 또 네 어두움은 낮의 정오(正午)와 같이 되느니라.
사5811.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부단히(끊임없이) 인도하며, 또 가뭄 중에서 네 혼을 만족시키며, 또 네 뼈들을 살찌게 하느니라, 그리고 물 댄 정원과 같이, 또 그 물이 쇠하지 않는 수원지(水源地)와 같이 네가 되느니라,
[bookmark: _GoBack]사5812. 그리고 네게 속하는 그들이 옛적의 황폐한 곳들을 세우느니라, 네가 많은 족속(창조물)들의 기초(토대)들을 세우느니라. 또 네가 '터진 곳의 보수자',  '거주할 수 있는 길들의 복원자'로 불려지느니라, 
